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通過歷代文敵的考證, 對‘心者君主之官’的經絡學依據進行鼎究結果, 得出以下結論;

心從功能上可分寫神明之心和血肉之心, 神明之心與大腦的精神活動有關, 血肉之心與11좁環系統中樞J生 

作用有關.

心通過系與五藏及勝뼈相聯系, 通過經服與師, 牌, 心, 小陽, 賢, 心包, 三魚相聯系, 通過十二*됐”與勝 

M, 體, 뽑, 心相聯系. 但是未察到與大陽及勝빠相聯系的依據 

從心寫五藏六R府之大主以及與五藏系通過經BIR, *됐”等相聯系的兩大原則來看, 心通過죠職系和經服 經

別等與五職六R府相聯系, 井加於控옮I], 而且職R府通過經뼈 經別, 經觸等與A體各部位相聯系. 因此, 心能얘 

與A體各部位相聯系, 井給予控밟I]. 

以上內容考證T‘心者君主之官’的經絡學依據. 由於韓醫學多少有無法實證的特‘힌及文敵的缺階, 難免會

有陽究的局限性. 今後多加않握相關文敵, 期待能被抗到更位確切的理論依據.

關鍵詞 ; 心者君主之官, 經絡學, 血肉之心, 神明之心.

I . 序 論

『素問·靈蘭秘典論』에서 “心이란 君主의 所任이 

며 神明이 거기서 나온다.”u, 「六節藏象論」 에 

서 “心은 生의 근본이다.’끽 「解精微論」 에서 

“心은 五藏의 專精이다.”3), 『靈樞·本神』에서 “外

* 交信좁者 ‘ 趙쓸엔쫓, 世明大學校 韓醫科大핑 原典學放室,
043) 649-1347, johohun@kornet.net 

1) 洪元植 쩌, 精校월\'ii';內經索問, 서울, 東洋醫잠Hi:다究院, 
1985, p.34. 「靈蘭秘典論」 “心껴 캄主之「다ill 꽤明IH~” 

2) 洪元植 偏, 精校월帝內샘素問, 前쩌펄, p‘36. 「六節藏.
論」 “心者 生之4 1~11之짧in” 

3) 洪元植 細, 精校윌帝內經素問, 前抱뽑, p.324. 「解왜微 
폐」 “心者 五藏之Jli해ill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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物을 마음대로 하는 것을 心이라 한다거 「 口

問」 에서 “心은 五藏 六府의 主이다.”5)라 하였다. 

이렇듯이 文字的인 근거로 볼 때 『內經』에서는 

五藏六服 중에서 心올 가장 중시하여 왔다 

또한 비록 『東醫寶錯』 등에는 五行의 순서에 

따라 府·心·牌·뼈·賢의 순서로 열거하기도 하였지 

만, 『醫學入門』 둥에서는 心을 먼저 배치하고 나 

머지 府·牌·뼈·賢의 순서로 열거하기도 하였다. 

그 이유가 『醫學入門』이 f需學者가 쓴 醫書이기 

4) 洪元植 編, 精校~帝內經靈樞 前抱뽑, p.68. 「本神」 “所
以任物者謂之心”

5) 洪元植 編, 精校w帝內經靈樞 前해書, p‘159. 「디問」 “心
者 五藏六府之王며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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때문에 橋學에서 'fl~身’에 있어서 ‘正心’을 강조하 

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지만, 隱然

중에 이 역시 표職六R府 중에서 心을 가장 중시하 

였다는 점을 알수 있다. 

『內經·靈蘭秘典論』의 ‘十二官’에 대한 설명 중 

心을 처음에 배열한 것을 보아도, 『內經』에서도 

文字로 표현하기 이전에 隱然히 五鐵六R府 중에서 

心을 가장 중시하였음을 알 수 었다. 

그러나 心이 인체의 中樞的 역할을 한다고 상 

징적인 언급만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역할 

을 수행하는지는 밝혀 있지 않다. 

이에 心이 다른 藏器들과 연결되는 경로인 經

絡과 五鐵系 등을 고찰함으로써 ‘心者 君主之官’

의 經絡的 根據를 제시하고자 한다. 

II. 本 論

『素問·靈蘭秘典論』에서 “心이란 君主의 벼슬이 

며 神明이 거기서 나온다.”6)라고 하였는데, 心이 

君主之官인 이유에 대한 諸家의 注釋은 다음과 

같이 두 가지 견해로 나윈다. 

첫째 心이 君主之官인 이유가 ‘心主神明’하기 

때문이라는 것이다. 王永은 “물건을 마음대로 다 

스린다.”7), 張志碼은 “자리가 남쪽에 거하여 신령 

스럽게 萬機에 응한다”8), 張景돔은 “虛靈을 품부 

받고 조화를 머금어서 한 가지 이치를 갖추어 萬

機에 應하니 藏府와 百嚴가 오직 여기(心)에서 

命을 받는다생)라 하였다. 

둘째 心이 君王之官인 이유가 ‘心主血HIK’하기 

때문이라는 것이다. 빠波元簡은 “進南子에 이르 

되 心은 五藏의 王이니 四뾰를 제어하고 부리며 

血氣를 流行한다고 하였다.”10), 程土德은 “心은 

6) 洪元植 編, 精校월帝內經素問, 前抱쁨, p.34. 「靈蘭秘典
論」 “心者 컵主之官ill iJ\1111껴 lH펴” 

7) 王fκ (愁此完譯)윌帝內經王永注, 대전, 周H~出!없피土 2003, 
p.??' 「靈蘭秘廳@」 “任治於物”

8) 張농A연, (新編)월帝內램素問, 서울, 大星文化社 1994, 
P‘78, 「靈蘭秘典論」 “位居南而靈應萬機”

9) 꿇景돔, 쫓흉ff[ 서울, 大成出版社, 1982, p.44, 「靈蘭秘典
論」 “활업짧而含j울化 具-理以應萬幾 藏府百縣 ·I옮所是命” 

‘心者 君主之官’의 經絡學的 根據

전신 血氣의 運行을 총괄하고 四股 百蘇의 활동 

을 제어하여 五職 六R府의 大主가 된다.”11)라고 

하였다. 

1. 神明之心과 血肉之心

r醫學入門』어l “血肉의 心이란 형체가 아직 피 

지 않은 연꽃과 같아서 師의 아래 JJt의 위에 있 

는 것이다. 神明의 心이란 氣血이 化生하는 근본 

이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盛長하고 色이나 象

으로 드러나지 않으니 있다고 말하더라도 형체로 

는 없으며 없다고 말하더라도 작용은 존재하니 

萬事萬物을 王宰하여 虛靈하여 어둡지 않은 것이 

이것이다.”12)라고 하였다. 

1) 神明之心

神明之心은 ‘心藏神’의 기능과 관련이 었다 

神明之心과 관련된 『內經』의 기록을 열거하면 

다음과같다. 

표 1. 心에 대한 『內經』의 기록 

心者 君主之官也 神明出馬(『素問·靈蘭秘典論』)
心者 生之本 神之變也(『素問·六節藏象論』)
'Ll藏神(~素問·宣明五氣』)
'Ll藏神(『素問·調經論』)
心者 君主之官 神明出휠(『素問·刺法論』) 

素 j心鳥君主之官 神明出펄 神失守位 郞神遊Ht
問 |田 在帝太一帝君펴}L宮下 神많失守 피빼E不聚(r 

素問·本病論』)

心者 五藏之專精也(~素問·解精微論』)
心悲名日志、悲 志與心精共漢於텀也 是以傷悲則
神氣傳於心 精上不傳於志而志獨悲 故tL出也(『
素問·解精微論』)

10) 升波元簡, 素問識, 서울, -中H, 1991, p.66 “進南子i
夫心者 五熾之王i:!1 所以ilJIJ使四支 流行血氣”

11) 程士德 主編, 素問i主釋l많햄, 中國, A民衛生出版社,
1982, p.132 

12) 李빠, 醫쩔入門, 서울, 南山堂, 1991 p.325, “有血肉之心
形如未閒運花 居뼈下If Lt 是也 有神明之心 神者 氣血所
化 生之本也 萬物由之盛長 不著色象 謂有何有 調無復存
主宰萬事萬物 虛靈不B*者 是也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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生之來 謂之精 兩精相博 謂之神 隨神往來者
謂之塊 slfz精而出入者 謂之觸 所以任物者 謂之
心 心有所憶 謂之意 .흉之所存 謂之솥、 因志而
存變 謂之멍、 因思而遠幕 謂之慮 因慮、而處物
謂之智(『靈樞·本神』)
心者 五藏六府之主也(『靈樞·口問』)

靈 |積神於心 以知往今(『靈樞·五色』)
樞 |黃帝티 何者馬神 rt皮伯티 血氣E和 營衛E通
五藏E成 神氣舍心 >'JU鬼畢具 乃成寫A(『靈樞·
天年』)

'Ll藏神 뼈藏觸 )}f藏塊 牌藏意 賢藏精志也(『靈
樞·九鐵』)

心者 神之舍也 故神精亂而不轉 :zf:然見非常處
精피輔觸 散不相得 故日형也(『靈樞·大感論』) 

한편 神明之心은 精神 活動과 관련이 았는데, 

이 精神은 心에 감추어져(藏,舍) 있다가 만일 제 

위치를 잃으면 t광田 즉 i텀갯L宮(頭의 九宮 중의 

하나) 아래에서 遊行한다고 하여 頭腦의 精神 活

動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

2) 血肉之心

血肉之心은 備環系統의 心B藏음 지칭한다13) 韓

醫學的인 관점에서의 心의 部位와 形뺑로 보변 

따라서 氣血을 轉輪하는 ‘主血服’의 기능이 있다. 

血肉之心과 관련된 『內經』의 기록을 열거하면 

다음과같다 

표 2. 血肉之心의 기록 

‘心者 生之本 ------ 其充在血服(「素問·六節藏象

짧|論」) 心之合服也(~素問·五藏生成篇』)
ι藏血服之氣也(『素問·平A氣象論』)
心主身之血服(『素問·않論』) 

이 중 ‘心之合服’에 대해 張景돔은 “心은 血을 

主하고 血은 服中으로 行하므로 服에 合한다.”14l, 

吳注에서는 “心은 血을 主하고 神을 저장하니, 服

은 血이 體이고 神이 用이 되므로 心은 服에 合

13) 王新華, 中짧歷代짧論뿔, rp國, 江蘇科術出版社 1983, 
p.30 

14) “心主血 血行|派1f1 故 ;,'Jk/ill\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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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다.”15)라고만 하고, ‘心主血服’의 구처l적인 정황 

은 설명하지 않았다. 

2. 他藏과의 連結 中樞로서의 心

心은 五藏系와 經H~과 經別을 통하여 他 8藏R府

에 연락 지배하며, 다시 藏뼈의 經HIK, *또g”, 經節

등을 통하여 인체의 각 부분과 연락 지배한다고 

인식하였다. 

1) 心은 系를 통하여 他 藏服에 연락된다. 

r醫學入門·職剛條分』에 “五職의 系는 心에 통 

하고 心은 五職系에 통한다. 心의 系가 五藏의 

系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血氣를 運輸하여 

骨隨에 스며들게 한다. 따라서 五職에 病이 았으 

면 먼저 心을 침범한다. …… 그 別系는 뼈의 兩
葉의 가운데로부터 뒤쪽으로 휴으로 통한 것은 

賢이고, 賢으로부터 勝빠으로 가서 勝llft의 體絡

과 뾰行하여 排原處까지 가니 이곳이 關元 下極

의 部分이다.”16)라고 하여, 섬은 系를 통하여 五

職 빛 勝뼈에 연락됨을 알 수 있다. 

2) 心은 *짧없을 통하여 他 藏服에 연락된다. 

묘 3. 心과 타 觸服와의 連結關係

心을 지나가는 十二*엎@의 근거 
뼈手太陰之j服은 起於中魚하고 下絡大陽하야 還v좁뿜 

口하고 上隔屬師하야 從師系橫出服下하고 下備騙內하야 

行少陰心子之前하고 下따中하야 -0좁뽑內하고 上骨下

뼈 嚴하야 入;t口하고 上魚하야 -0좁魚際하고 出大指之端이라 

其支者는 從뼈後直出次指內嚴하야 出其端。1라 是動
則病師眼滿隨臨而n옮값하고 缺益中痛하고 甚則交兩
手而督니此짧뽑廠이라 

牌足太陰之服은 起於大指之端하야 4댐指內뼈ij 白肉際 

牌 하야 過核骨後하고 上內많前嚴하고 J:[째](해)內하야 v좁 

8띨骨後하야 交出廠陰之前하고 上[-0좁]隊股內前嚴하야 

15) “心王血|띠藏빼 /ill\則血體대j”1ip用 故心合WR”
16) 李빠, 醫탱入門, -11셔뽑, p.326. “五爛系 通於心 心通五

8짧系 心;Z系 與五輝之系相連 輸其血氣 j參灌骨隨 故五熾
有病 先千於心 …… 其別者 自뼈兩葉之中 向後通흉者 
’쯤 딩 f품而之於牌ID't 與勝IJJ'tij쫓絡 1l~行而之!몇썽!흉 乃關元

下極部分”

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



入題하야 屬牌 絡몹하고 上隔俠n댐하야 連줌本하고 散폼 

下라 其支者는 復從뿜하야 ZIJJ:腦빡훌파뽀。1라 

心手少陰之服은 起於心中하야 出屬파꿇하고 下隔 絡
小陽。]라 其支者는 從파i용하야 上快n며하야 緊目系라 其

,c,.、
直者는 復振~뼈上8뻐하야 (下)出職下하고 下個圖
內後嚴하야 行太陰G、主之後하고 下따內하야 4댐賢內後 
嚴하고 握掌後銀骨之端하야 入掌內(後)嚴하고 個小指

之內하야出其端이라 

小題手太陽之8없은 起於/J、指之端하야 {I좁手外測하고 

上脫하야 出많中하고 直t個賢骨下嚴하야 出朋內빼兩 

[骨](節)之間하고 上個圖外後嚴하야 出톱解하야 鏡탑 

陽
R뿌 交톱上하야 入缺益짧ft하고 個n댐下隔振뽑하야 屬
小陽이라 其支者는 從缺益個題t賴하야 至目鏡뿜하고 

돼入耳中이라 其支者는 ZIJ頻上順하야 *&흉하고 至텀 內
뿜하고힘絡於觀。1라 

賢足少陰之服은 起於4、指之下하야 $走足心하고 出

於然[骨](삼)之下하야 個內많之後하야 別入眼中하고 

賢
(以)J:밟內하야 出뼈內嚴하고 上股內後嚴하야 貴흉하야 

屬賢絡勝Jl)'t。1라 其直者는 從賢上實)Jf隔하코 入뼈中하 

야 備P용嘴하고 快좁本。]라 其支者는 從師出짧다하야 注

뼈中。1라 

心主手廠陰U、包絡之服은 起於뼈中하야 出屬心it!絡
하고 下隔하야 歷絡三魚라 其支者는 -0좁뼈出臨쩨 下臨

'Ll、 르i"하고 上뻐牌하고 下個騎內하야 行太陰少陰之間하고 

包 入nt中하야 下[備]賢하야 行兩節之間하고 入掌中하고 個
中指하야 出其端。1라 其支者는 別掌中하야 備小指次指
하고出其端이라 

=魚手少陽之服은 起於/J、指次指之端하고 上出兩指
之間하야 個手表빼하고 出뽑外兩骨之間하고 上實밤하야 

-0좁碼外하고 上됩而交出足少陽之後하야 入缺益하야 布
B띈中하야 散I絡](落)心包하고 下隔하야 [遍](-0좁)屬三 

魚 魚라 其支者는 從땐中上出缺益하야 上項하야 [俠](緊)
耳後하고 直上出耳上角하야 以屆下賴至順이라 其支者

는 從耳後入耳中하야 出走耳前하야 過客主A前하고 交
賴하야至目鏡皆라 

위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十二經服을 통 

하여 心은 뼈·牌,心·小陽·賢·心包·三魚에 연락되 

고있다. 

3) 心은 經服과 *또었”을 통하여 他 R藏R땀에 

연락된다. 

‘心者 君王之官’의 經絡學的 根據

묘 4. 心과 타 經別과의 連結關係

心을 지나가는 十二*됐”의 근거 
足太陽之표은 ZIJ入於뼈中하야 其-道는 下民五;t하 

R종 야 別入於!II하야 屬於體빠하야 散之賢하야 4탬혐하야 옳 

Jl)'t 파入散하고 直者는 從챔t出於項하야 復屬於太陽하 
니此馬一經也라 

足少陽之표은 鏡解入毛際하야 合於廠陰하고 別者는 

g홈 
入季臨之間하야 -0옵뼈養하야 屬g흡하고 散之)jfofo~ 上
흉파하야 以上俠n댐하고 出願、않中하야 散於面하야 짧 

目系하야合少陽於外뿜也다 

足陽明之正은 上至鼎하야 入於題養하야 屬몹하고 散

몹 之牌하야 f通於心하야 上個n며하야 出於口하야 上頻

順하야 還緊目 系하야 合於陽明也라 

手太陽之正은 指地니 別於됩解하야 入廠走心하야 緊

B융 小陽也라 

手少陰之正은 別入於淵服兩觸之間하야 屬뾰心칭M 
,c,, 上走候n뚫하야 出於面S 야 合텀內쁨하니 此寫四合也

라 

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十二經別을 통하여 心

은 體跳·體·몹·心에 연락되고 있다. 

뒤의 두 가지를 종합하면 *포服과 *포zu을 통하 

여 心은 뼈·牌·몹,心·小陽·賢·心包·三魚·體과 연락 

되고 있으며, 大題勝빠·府에 연락되고 있는 증거 

는 『內經』에서는 찾지 못하였다. 

心이 五轉 六服의 大主라는 것과 五藏系와 經

8따 經別 등을 통하여 연락된다는 두 가지 원칙 

에서 미루어 보면 心은 五藏系와 經m~. 經別 등 

을 통하여 五藏 六服를 지배할 수 있다. 또한 藏

服는 經g따 經別, 經觸 등을 통하여 인체의 각 부 

분과 연락되므로 결과적으로 心이 인체의 각 부 

분과 연락하며 지배할 수 있다. 

III. 結 論

歷代 文敵을 통하여 ‘心者 君主之官’의 經絡的

根據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. 

L 心은 기능적으로 神明之心과 血肉之心으로 구분할 

수 있는데, 神明之心은 頭腦의 精神 活動과 관련 

이 있으며, 血肉之心은 備環系의 中樞로서의 역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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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관련이 있다. 

2. 心은 系를 통하여 五鐵 및 勝빠에, *뾰m을 통하여 

心은 뼈·牌·心·小陽·賢·心包 三魚에, 十二*옆”을 

통하여 心은 路뼈·體·몹·心에 연락되고 있다‘ 그러 

나 大陽·體빠에 연락되고 있는 증거는 미처 찾지 

못하였다. 

3. 心이 五藏 六服의 大主라는 것과 五藏系와 *왜1K, 

經別 등을 통하여 연락된다는 두 가지 원칙에서 

미루어 보면, 心은 五鐵系와 *또]IK, *됐” 등을 통하 

여 五觸 六服를 연락, 지배할 수 있으며 또한 藏

빠는 ~~뼈@, *됐”’ 經節 등을 통하여 인체의 각 部
分과 연락된다. 따라서 心이 인체의 각 부분과 연 

락, 지배할수 있다. 

이상에서 ‘心者 君主之官’의 經絡的 根據를 고 

찰하였지만, 韓醫學이 다소 實證的이지 않는 특 

성으로 인하여 文敵이 적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 

에 없었다. 앞으로 또 다른 文敵이 발견되어 보 

다 완벽한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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